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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검역탐지견과 입양가족의 특별한 1박 2일
‘견생 2막, 함께 걸어갑니다’

- 검역본부·트리니티 항공 · 소노펫 협업, 은퇴 검역탐지견-입양 희망 가족 
교감 여행 프로그램 개최(10.17~18)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정승교, 이하 ‘검역본부’)는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강원도 홍천 소노펫클럽앤리조트 비발디파크에서 트리니티 

항공(구 티웨이항공), 소노펫클럽앤리조트(이하 ‘소노펫’)와 합동으로 은퇴 

검역탐지견 교감 여행 프로그램 ‘From 탐지견, To 반려견’을 개최하였다.

  이번에 새로운 가족을 찾아 나선 은퇴 검역탐지견은 영리하고 충성심 

높은 ‘퓨리’(7살, 잉글리시 스프링거 스파니엘)와 밝고 활발한 성격의 ‘누리’(9살, 

잉글리시 스프링거 스파니엘), 친근한 외모의 ‘델타’(9살, 비글) 등 총 3마리

이며, 행사에는 엄격한 사전 심사를 통과한 입양 희망 가족 3팀이 참여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기존에 은퇴 검역탐지견을 입양한 가족 3팀이 탐지견과 

함께 직접 참가해 입양 희망 가족들에게 실제 입양 및 가정 정착 과정에서 

겪은 경험담과 맞춤형 돌봄 요령을 상세히 전하는 등 멘토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행사는 △은퇴 검역탐지견과 동반 달리기, 보물찾기, 산책 등 교감 활동, 

△반려견 행동 교정 전문 트레이너의 입양 및 훈련 교육, △입양 절차 상세 

안내 및 질의응답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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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번 행사는 민관이 협력하여 은퇴 검역탐지견 입양 활성화와 동물

복지 증진이라는 행사 취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10월 탐지견 입양 신청을 상시화하고 올해 7월 입양 

신청 큐알(QR) 코드를 도입하는 등 입양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이에 더해 트리니티 항공은 행사의 전반적인 기획과 진행, 소노펫은 

탐지견과 가족이 함께 활동‧휴식할 수 있는 공간 제공 및 전문 트레이너 

교육 지원 등 민간 자원이 더해져 더욱 풍성하고 뜻깊은 자리가 마련될 

수 있었다.

  최명철 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은 “국경 최전선에서 검역 주권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국가봉사동물인 탐지견들이 좋은 가족을 만나 행복한 

제2의 견생을 누릴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매우 뜻깊다”라고 하며, “행사를 

함께 준비해 준 트리니티 항공과 소노펫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은퇴 검역탐지견의 복지 향상과 민간입양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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